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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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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모순을 고치기 위해 저를 버리는 기도 중에 주님께 저

를 지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나를 지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왔고 이것을 두고 기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잠 3:1,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

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요, 마지막 관문이다.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끝맺음을 맺게 된다. 

자신의 모든 행동과 정신, 사고, 사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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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티끌 같은 먼지라도 있으면 

모두 빼내어 너를 지켜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진정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세상적인 1퍼센트의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부정과 자신의 악의 역사가 시작되니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신을 최고로 지키는 것이다. 

너도 네 마음에 

찌꺼기 같은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부터 너를 지켜야 한다. 

적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다.

(주님, 제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의 문단속이다. 

마음의 문을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걸어 잠가라. 

네가 지킬 것이 있다면 

네 마음이다.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줄기의 방향을 잘 보아라. 

그것을 네가 항상 올바르게 쳐 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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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물과 같아서 

흐르고 또 흐른다. 

이것을 깨달아라.

섭리사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가 다반사이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정신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된다.

(주님, 제 모순을 고치고 싶은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기본이다. 

필수다. 

자신의 모순을 고친다는 것은 

너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너를 버린다는 것이다. 

너를 버려야 

네가 너를 지킬 수 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네 마음을 없애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전한 나 성자의 마음으로 채우고, 

네 생각을 버린 상태로 온전해진다는 말이다. 

사랑아, 

만물과 같이 온전하여라. 

만물이 자기 생각이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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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생각을 버려야 온전하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완전하다. 

자기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것이 어떤 악의 외부의 세력보다 

강한 너의 악한 마음을 너로부터 버려 

너를 지키는 것이다.

휴거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마지막 때 꼭 해야 할 일이다. 

모두 자신을 버려라. 

빈 마음 가운데 내가 역사할 것이니 

나의 역사함을 받고 온전해져 휴거되자. 

너를 지키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한 성자다.


